
5월 2 9일 1 1시 서울 성북구
정릉동 소재 안동권씨기로회耆
老會 사무실에서 임시총회가
열렸다. 기로회는 5월 1 0일의
월례회에서 누차 사의를 표해
온 권영상權寧相 회장의 사표
가 수리되어 회장이 공석이 된
바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 운영
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시총회
를 소집하게 된 것이었다. 권
오일權五逸 총무가 이같은 소
집 경위를 설명하고 권준식權
俊植 수석부회장이소집권자로
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
였다.
의장은 2년 임기의 회장이

작년 가을 1 0월에 취임하여 반
년여 만에 사임해 1년반이 채
못되는 잔여임기의 회장직이
공석인데 이를 어찌해야 할지
를 물었다. 회원들은 잔여 임
기를 대행 체제로 가는 것보다
는 전형위원을 구성해 신임회
장을 선출하자고 하였다. 이에
의장은 전형위원을 어떻게 구

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
었고 회원들은 호선 방식으로
의장이 지명을 하면 회원들이
인준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하
였다. 권준식 의장이 권병홍ㆍ
권진택ㆍ권순팔ㆍ권오필씨와
자신을 포함해서 5인으로 전형
위원을 구성한 뒤 정회를 선포
하였다.
전형위원들은 별실에 모여

숙의를 하고 나서 회의가 속개
되고 의장은 권병홍權炳洪씨를
신임회장으로 선출키로 하였다
는 발표를 하고 동회의에서 선
임한 임원을 다음과 같이 발표
하였다.
수석부회장 : 권오필權五泌
부회장 : 권진택權晉澤ㆍ권

순팔權純八ㆍ권태영權泰永ㆍ
권준식權俊植ㆍ권혁채權赫彩
ㆍ권영철權寧喆ㆍ권도연權度
延
운영위원장 : 권병순權炳淳
기존 권우식權虞植ㆍ권오상

權五相 감사는 유임되었다.
권병홍 신임회장은 권영상

회장의 전기에 당시 회장의 유
고로 잔여임기 1년간 회장을
수임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또
잔여임기를 맡아 이를 수락하
면서‘기로회는 기금이 없이
운영하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.
회장인 제가 앞장을 서겠으니
원로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
시고 회원의 배가 운동을 하여
답보상태에 활력을 불어넣자’
고 수락인사를 하고 나서 지난
‘4월에 기로회 명의의 결의를
한 바 낭중공 단소문제는 기로
회에서 할 말을 한 것이다. 일
부 유사후손들이 편리만 생각
하고 문중의 역사와 전통은 도
외시하며 이단을 추진하는데
이에 대해 백만 후손에게 두루
더 인지시키는 것이 우리 원로
의 역할이라 생각한다. 자주
논의를 해서 기로회의 위상도
함께 발전시켜 나가자. 우선
기로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
활성화와 발전에 큰 협조가 된
다’고 하였다.
임원개선 의안을 처리하고는

기타토의로서 낭중공유적 및

단소의 수호 문제가 토의되었
다. 여기에서는 청도 운문면
봉하리 현지의 봉암재사鳳巖齋
舍가 방치되어 퇴락하고 있다.
재사가 한번 도괴라도 되면 복
원불능의 사태가 올지도 모르
니 우선 이에 대한 대책부터
세우면서 반대를 해야 한다는
의견도 나왔다. 그러나 낭중공
몫의 위토 수입 및 그 부속 재
정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 중앙
종친회와 대종회인만큼 실제
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
로회나 비대위에서 이런 문제
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.
이런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대
책위의 공동대표 성균관전례원
의 권오흥權五興 교수가 이 문
제와 관련하여 기로회의 역할
을 역설로 강조하였다. 25년
전 대종회에서 청도의 낭중공
단소를 훼철하고 봉암재사 뒤
의 밭으로 이단코자 훼단고유
毁壇告由까지 행하였을 때 당
시 기로회의 원로들이 맨먼저
궐기하여 이를 저지하기에 앞
장섰고, 중앙종친회에서 당시
로서는 거액 5천여만 원을 투
입해 단소를 크게 수치하고 일

본 교포에게서 4천여만 원의
성금을 받아 지금 김포에 있는
위토까지 장만하였다. 이를 상
기해서라도 현하의 기로회 원
로들이 좌시하고 있을 때가 아
니다. 기로회가 바로 2 5년 전
낭중공 단소를 지켜낼 때 최일
선에 나섰던 기관이다. 이를
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역
설하였다.
이날은 또한 낭중공단소수호

대책위원회의 간판을 기로회에
달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이윽
고 현판식을 거행하였다. 간판
은‘안동권씨아시조단소유적보

존수호비상대책위원회安東權
氏亞始祖壇所遺蹟保存守護非
常對策委員會’라는 다소 긴 명
칭으로 목판에 각자되어 현게
되었다. 현판식에는 동위원회
의 공동대표로서 권영길權寧吉
ㆍ권영익權寧翼ㆍ권오흥씨가
참석하였다. 한편 공동대책위
의 고문으로서 인하대 법학대
학원장과 신문윤리위원장을맡
고 있는 권성權誠 전헌법재판
관이 취임을 수락하여 후손으
로서 법률적인 자문 등에 응해
주기로 하였음도 발표되었다.

<사진ㆍ글 權奇允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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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2 5일 권준표權俊杓
(순천시 남포공종중)씨가
2 0만원을, 권오정(순천시
동의동)씨가 3만원을, 6월
6일 권병찬權炳讚(서울
성동구 마장동)씨가 5만
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
니다.

감사합니다격려에

안동권씨기로회임시총회 열어
權炳洪전전회장다시 회장 선출
낭중공단소수호위현판식도 거행

▲ 기로회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.

▲ 권병홍 신임회장이 수락인사를 하고
있다.

▲ 낭중공단소수호대책위의현판식이 거행되었다.

결혼 시즌이라는 5월의 어
느 토요일에는 5건의 청첩을
받았다. 이 때문에 미리 세운
주말 계획을 취소하고도 어느
곳은 참석하고 어느곳은 축의
금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
되었다. 5월이 아니고도 근자
토요일은 결혼식 참석일로 정
착하고 있는 셈이다.
우리의 옛 결혼은 의혼議婚

ㆍ납채納采ㆍ납폐納幣ㆍ친영
親迎ㆍ폐백幣帛의 순으로 이
루어졌다. 의혼은 신랑신부집
양가가 혼사를 의논해 승낙하
는 절차이다. 납채는 혼약이
이루어져 신랑집에서 사주四
柱를 쓴 단자를 보내면 신부
집에서는 혼인의 택일을 해
회답해 보내는 것이고 납폐는
혼인 전날 신부집에서 혼수와
혼서를 넣은 물목함을 신랑집
에 보내는 것이다. 친영은 신
랑이 신부집에 가 초례醮禮를
치르고 신부를 맞아오는 예이
고 폐백은 친영한 신부가 시
부모께 인사를 드리면서 올리
는 음식 등이다.
이러한 우리의 전통혼례가

개화기 이후 신혼례식이라는
것이 외래하여, 오늘날 예식
장에서 통상 신랑신부 맞절ㆍ
혼인 서약ㆍ주례사 순으로 그
저 1 0분에서 3 0분 이내에 치
르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.
여기에서 결혼식장 비용과 축
의금이 크나큰 병폐로 등장하
고 있다. 장소는 종교시설ㆍ

공공기관ㆍ대중예식장 등을
주로 사용하더니 최근 고급
예식장이나 호텔 또는 컨벤션
홀 이용 예식이 부쩍 늘고 있
다. 1970~80년대에는 정부가
가정의례준칙으로 강제하여
이를 간소화시켰었다. 그것이
1 9 9 4년부터 풀어지고 1 9 9 9년
이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
폐지되면서 특급호텔예식 풍
조가 호황을 만나게 되었다.
특급호텔 이용시 하객 5 0 0

명 정도로 간소하게 치러도 5
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.
특급호텔은 1인당 식비가 6만
원에서 2 0만 원이고 꽃장식이
8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
한다. 거기에 드레스비ㆍ사진
비ㆍ웨딩케이크비 등과 부가
세 10%, 봉사료 1 0 %를 더하
면 1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있
다.
우리의 인접국 일본은 대개

신사神社에서 예식을 올리고
능력이 있으면 별도로 친지를
초청해 피로연을 갖는다. 미
국에서도 주로 교회나 시청
같은 데서 식을 하고 하객은
작은 물건으로 선물하되 현금
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. 영
국도 가까운 친척과 친지를
부르므로 하객은 1 0 0인 내외
가 되고 비용은 신부측이 부
담하되 축의금은 없다. 우리
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은 신
랑신부의 얼굴은 모르면서 그
부모를 만나 축의금을 전하는

한국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
못하고 있다.
결혼 시즌 봄가을로 한 달

에 1 0통의 청첩을 받는다 치
면 한 곳에 5만 원씩 쳐도 5 0
만 원이다. 10만 원으로 하면
1백만 원이다. 저소득층이나
퇴직 또는 무직자에게 매우
큰 부담이다. 이게 서로가 주
고받는 것이 되어 내가 받았
으니 체면으로 갚지 않을 수
도 없다. 또 내가 받을 일이
없으면 안가는 사람도 있고
자기가 치를 것 다 치르고 나
면 더 받을 일이 없다 해서
발을 끊는 얌체도 있을 수가
있다. 이런 혼례 자리를 통해
옛친구들이 만나는 긍정 효과
도 있지만 부작용과 위화감도
생길 수 있다. 게다가 호텔
결혼식에 5만 원 들고 가면
낯이 뜨겁다는 소리도 파다하
다.
결혼은 인륜의 대사이다.

당사자는 일생 한 번의 일로
서 좋은 곳에서 성대히 하고
싶을 것이다. 그러나 결혼은
가문의 성세를 과시하기 위한
것만이 아니다. 또한 주인공
도 양가의 혼주婚主가 아닌
신랑신부이다. 결혼의 추억은
결코 호화로운 데 있는 것이
아니고 그로써 부모에게 부담
과 스트레스를 오래 주어 후
유증이 길게 해서도 안좋을
것이다. 우선 청첩장부터 꼭
보내야 할 곳만 선별해 보내
고 식장도 저렴하고 조용한
곳으로 정하여 진중하고 내실
있는 행사로 바꾸어야 한다.
축의금도 점차 줄이고 없애가
는 방향으로 가서 옛날처럼
간단하고 색다른 음식이나 물
건을 가지고 가 잔치자리에서
함께 나누어 먹는 식이 되었
으면 한다.

결혼식의 폐해

權 海 兆
편집위원


